
일본 화학기업에게 배워라!
일본 석유화학기업들이 2 0 0 5년 1월 대부분의 석유화학제품 가격을 3차 또는 4차( 2 0 0 4년 인상작업의 연장

선)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나프타 가격이 이미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해

나프타 가격을 근거로 한 새로운 가격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일본 化學工業日報의 석유화학제품 가격인상 관련기사 내용 중 일부이다. 일본 석유화학기업들이 수급타

이트나 국제가격 상승을 이유로 내수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원가 코스트 개념에서 인상요인이 발생하면 내

수가격을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그것도 인상요인을 한번에 100% 적용하지 않고 수요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몇차례에 걸쳐 나누어 인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2 0 0 4년 말 Polyolefin, PS(Polystyrene) 등 합성수지 가격인상 협상에서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의

저항이 강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간가공 단계에서 최종 수요부문에 전가하는 것이 늦어져 생산단계에

서는 3차례 인상작업 가운데 1 - 2차례 밖에 실행하지 못했고 인상폭을 압축해 코스트 증가분을 스스로 감

당하면서 가공단계에는 일부만 전가하고 있는 것이 일본 석유화학기업들의 현실이다.

상장 화학기업들의 2 0 0 4년 9월 중간결산에서도 원료가격 급등을 가공제품 단계로 완전히 전가하지 못해

수익이 감소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가공제품 단계의 저항에 따라 인상요인을 전가하지 못했기 때문

이다.

일본에서는 2 0 0 5년 들어서도 소재 인플레이션에 가공제품 디플레이션 흐름이 여전히 바뀔 조짐을 보이

지 않고 있다. 슈퍼마켓에서 공업계 상품은 대부분 가격인상에 실패했고 최종소비단계에서 가격이 인상된

것은 원유가격 급등과 직결된 휘발유, 경유, 등유, 그리고 태풍 등 천재지변의 영향을 받은 야채 등이 유일

할 정도이다.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원가 코스트 개념보다는 국제가격 상승을 이유로 내수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그

것도 수차에 걸쳐 나누어 적용하기 보다는 단기간에 100% 적용하며, 영세 중소기업에게는 항상 국제가격

보다 높게 적용하고 있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국내 플래스틱 가공기업을 비롯한 석유화학제품 수요기업들이 원료를 수입해 사용하기에는 너무 영세해

수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화근이고, 원료가격 인상을 빌미로 가공제품 가격을 곧바로

인상할 수 있는 가격전가 시스템이 정착돼 있는 것도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시장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플래스틱 가공제품을 비롯해 소비재성

화학제품의 수입이 봇물을 이룰 조짐을 보이고 있고, 코스트 상승을 이겨내지 못한 플래스틱 가공기업을

위시해 중국 또는 동남아 탈출이 줄을 잇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일본 석유화학기업들의 사업방식을 강 건

너 불구경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 않나 생각된다.

일본과 한국이 석유화학제품 원가 코스트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원료 코스트 전가방식에 큰 차이가 나

는 것은 사업양태와 가격전가 시스템, 그리고 한가지 추가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영위하느냐 아

니면 단기적인 수익을 기준으로 영업하느냐의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세계 석유화학 시장이 공급과잉으로 전환되고 중동의 저코스트 공급과잉물량이 중국과 동남아로 밀

물 듯이 밀려들어올 때 일본과 한국에서 뚜렷한 입장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에

서는 순수 내수물량을 공급하는 플래스틱 가공기업과 대량생산이 가능한 화학기업을 제외하고는 국내 제

조기반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매우 적어 석유화학기업들에게 직격탄을 날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유가가 WTI 기준으로 배럴당 5 0달러 근처를 맴돌고 D u b a i유도 4 0달러를 오르내리고 있어 나프타

역시 3 5 0달러 아래로는 내려갈 조짐을 보이지 않는 등 석유화학제품의 원료 코스트 고공행진이 멈출 기미

를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석유화학 부문과 정밀화학 및 플래스틱 가공 부문이 코스트 상승분을 나누어 떠

맡는 상생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

원료 코스트 상승분을 스스로 감당하고 일부를 전가시키는 상생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화학저널 2 0 0 5 / 2 / 1 4 >


